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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학술위원회 상부팀 



늘 고민했습니다.  

• 우리가 공연 기획사 직원인가?  
- 세미나/학술대회 기획과 운영뿐만 아니라 학문적 토론을 촉진시키고, 표준을 만들

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정부/대국민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 가장 큰 이슈: 세미나, IDEN, KDDW, 집담회의 성

격 규정과 차별화 

•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이슈: 점심 도시락 

- 세미나 참석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분리하면 어떨까? 

- 포장된 빵(샤니)과 생수를 제공하고 등록비를 낮추면 어떨까? 

 

 



청중은 누구인가? 

초심자  전문가  

80% 20% 

교육 세미나 Advanced symposium 

고정된 프로그램 위주 매년 새로운 topic 

기존 자료 재활용 가능 매년 새로운 증례 

강의 주제 직렬 배열 
(꼭 필요한 것을 모두 듣도록)  

강의 주제 병렬 배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초심자를 위한 교육 세미나 

• 필수 강의 주제: 진정, 안전, 삽입법, 조직검사, 합

병증, 위염, 위궤양, 위암, 식도염, 기타 

• 1년 주기 혹은 2년 주기 

• 교과서적 지식의 요약 

• 증례 구성 

흔한 증례 일반적 소견 흔한 질병 드문 소견 

드문 증례 일반적 소견 드문 증례 드문 소견 



Feedback은 늘 예상대로입니다.  



2016/17 학술위원회 상부팀 전략 

• 2년 프로그램을 미리 구상 

• 4 세션은 초심자용, 2 세션은 전문가용 

• 40대의 검증된 연자를 중심으로 구성 
(대리 연자를 기용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 충실한 강의로 유명한 50대 연자를 다수 섭외 

• 작은 병원 혹은 개업가 강사를 초청 

• 반년 혹은 1년 전 미리 비공식적으로 강의 의뢰  



제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이준행 



2년 프로그램을 미리 구상 
- 초안의 20% 정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심화 토론은 불가능한가? 일본의 경우 
- 여러 병원의 비슷한 발표를 보면 저절로 big picture가 그려집니다. 



30분 토의는 실수였지만… 부족했습니다.  

2014년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Satellite symposium (학술위원장: 이준행) 



회원 대상 연제 공모 
- 내시경 세미나에서 적합한 연제가 있으면 강의 자료 초안과 함께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병 심포지엄. Meet-the-professor session. 김영호 교수님 

Meet-the-professor session 
- 30분부터 3시간까지 연자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주면 어떨까?  



신규 강사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검증되지 않은  
젊은 연자의  

데뷔무대가 아니다. 

지속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신규 강사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하여 

• 사전 주제 선정과 연자 탐색 

• 오랜 준비 기간  

(1년 전 강의 의뢰) 

• 중간에 수시로 진행 상황 점검 

• 자신의 데이터를 충실히 분석

하여 발표 

• Presentation workshop 참여 

독려 

• 발표 자료 중간 및 최종 점검 

• 교육 위원 1명이 신규 강사  

1명의 tutor가 되면 어떨까? 

2016년 내시경 세미나 



2016년 1월 상부 presentation 워크샵 



Box simulator hands-on course 
-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연습해야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2017. APDW (Fukuoka) 



상부도 hands-on이 필요합니다 . 

삼성서울병원 Box Simulator Training Center 



Random ideas 

• 연령, 지역, 학교 안배는 필요한가? 

• 모두 20분 혹은 주제에 따라 유동적 

• 이론 중심 혹은 증례 기반 토의? 증례 포스터 전시 

• 학술위원회와 여러 연구회와의 균형/협력 

• 강사 strike out 제도 

• 좌장에게 active한 역할을 부탁합시다.  

• 홈페이지에 Best 10 VODs 선정 (접근 제한 없음) 


